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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01 ]한권쓰는게
열권읽는것보다백배낫다

“나는 결국 이것밖에 안 돼.
이게 내 현실이야.”

“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?”

“도대체 누가 이 글을 읽는단 말인가?”

중단 없는 글쓰기로 극복해야 할 첫 번째 고비이다.

유치한 모방도 좋고 진부한 표현도 좋다.

한 권 쓰는 게 열 권 읽는 것보다 백배 낫다.



[ 02 ]작은고추가
매운법

제가 대통령이 되면,
기회의 평등, 과정의 공정함,
결과의 정의라는 국정운영 원
칙을
바로 세우겠습니다.

글은 단문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.

단문 위주로 쓰다가 조금씩 긴 문장을 섞은

습관을 들이자.

늘어지지 말고 긴장을 유지하자.

제가 대통령이 되면,
‘공평’과 ‘정의’가 국정운영
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.
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.
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.
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.



[ 03 ]글은머리가아니라
메모로쓴다

“모릅니다”라는 답변보다는

“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”

머리로 기억하는 데에는 용량의 한계가 있었다.

대체로 읽은 것은 머릿속에 남고,

쓴 것은 컴퓨터에 남는 법이다.

머리가 기억 못하는 메모들을 모아

엮으면 하나의 글이 되기도 한다.



[ 04 ]마감은
데드라인

더 시간을 들여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도 있지만,

마감 내에 글을 완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.

높은 완성도도 중요한 명제이지만

낮은 단계의 완성은 더욱 중요하다.

일단 완성했다는 자신감은

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된다.

글쓰기의 세계도 결국은 일종의 경쟁이다.
최소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.



[ 05 ]‘이름 모를소녀’,
신비함의유혹에빠지지말자

산과 들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잔뜩 피어 있었다.
하늘에는 낯익은 철새들이 날고 있었고,
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구름이 둥실 떠 있었다.

산과 들에 개나리, 진달래, 산수유 꽃이 일제히 피었다.
강남에서 날아온 제비들이 하늘을 날았고,
하얀 구름들은 서에서 동으로 몰려가고 있었다.

글 쓰는 사람은 독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추상적이고 애매한 문장은 좋지 않다.

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머리에 오래 남는 법이다.



[ 06 ]쉽고간결한문장이
강한인상을남긴다

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.

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.

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면

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.

철저하게 읽는 사람의 용어로

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.



[ 07 ]워드프로세서실력도
글쓰기능력이다

워드프로세서에 익숙하면

그만큼 효율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다.

시간과 공력을 들여서라도

워드프로세서를 능숙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.

시험 삼아 글을 써 볼 수도 있고
무한대로 수정이 가능하다.
지웠던 글도 살려낼 수도 있고, 같은 주제의 글을
여러 버전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.
저 이백 쪽 뒤의 글을 맨 앞으로 끌고 와 갖다 붙일 수도 있다.
단어의 찾기는 물론, 
일괄해서 한꺼번에 바꾸는 작업도 가능하다.


